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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, 세계5위 석유화학 도시 도약
화학연구원, 100대 프로젝트 추진 … 생산 132조원에 수출 550억달러

울산이 2020년에 세계 5위의 석유화학 도시로 도약한다.

울산시로부터 석유화학산업 발전 로드맵 연구를 의뢰받은 한국화학연구원(KRICT)는 2020년 울산이 석유화

학 생산액 132조원(2008년 88조원)과 수출액 550억달러(2008년 367억달러)의 세계 5위 석유화학 산업도시 도약

을 목표로 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.

석유화학산업 발전 로드맵 연구에는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 76사의 CEO와 실무자가 참여했다.

울산시에 따르면, 화학연구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, 산업단지 고도화, 산업단지 리모델링, 신

기술 연구개발, 산업단지 효율진단, 안전관리 향상, 클러스터 구축, 법제도 개선 등 8개 분야에서 100대 실천계

획을 입안했다.

주요 실천계획은 울산석유화학단지와 여천단지, 용연단지, 온산단지 등 지역의 4개 석유화학 단지가 에너지

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파이프랙을 구축하는 사업과 업체간 잉여스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스팀통합네

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.

또 정밀화학기업이 모두 100개의 명품소재를 개발하고 이산화탄소(CO2)를 활용해 친환경 고분자 수지 소재

를 개발하는 그린폴 산업단지를 조성하며, 관련기업 지원과 직원 복지를 위한 석유화학종합지원센터 건립 방

안도 마련했다.

이밖에 석유화학 물류 경쟁력 진단, 지하배관 전기방식 공동관리, 석유화학단지 연돌 녹색화, 법제도 개선

(집단 에너지사업자 고체연료 사용허가 등) 등을 제시해 울산시는 11월 중으로 최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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